
올 설 명절은 주말을 포함해 5일간

의 긴 연휴가 이어진다. 하지만 코

로나19 장기화 속 올해도 집에서

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듯하다. 코

믹, 액션, 드라마, 미스터리, 로맨스

등 방송사가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

TV 영화를 즐기며 집콕 생활 의

지루함을 달래보자.

▶로미오와 줄리엣(EBS1, 29일

오전 0시 45분)=셰익스피어 원작의

운명적 러브스토리로, 주연인 올리

비아 핫세(줄리엣)와 레너드 위팅

(로미오)의 매력이 돋보이는 1968

년 작 영화다. 올리비아 핫세를 세

기의 연인 으로 만든 작품이다.

▶나의 특별한 형제(EBS1, 30일

밤 10시 55분)=두뇌는 비상하지만

전신이 마비된 형 세하(신하균)와

뛰어난 수영 실력을 지녔지만 생각

은 5살 아이에서 멈춰버린 동생 동

구(이광수). 피 한 방울 섞이지 않

았지만, 20년간 서로의 몸과 머리가

돼 한 몸처럼 붙어 다닌 특별한 형

제의 이야기다. 개봉 당시 어벤져

스: 엔드게임 광풍 속에서도 잔잔

한 감동을 주며 100만 관객을 넘어

섰다.

▶미션 파서블(SBS, 30일 밤 11

시 5분)=김영광 이선빈 주연 영화

로, 입금만 되면 뭐든 하는 흥신소

사장 우수한(김영광)과 열정 충만

한 비밀 요원 유다희(이선빈)의 무

기 밀매 사건 해결을 위한 아찔한

공조를 다루고 있다. 코믹과 액션이

절묘하게 만나 유쾌하다.

▶사자(SBS, 31일 오전 9시 50

분)=격투기 챔피언 용후(박서준)

가 구마 사제 안 신부(안성기)를

만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강력한

악에 맞서는 한국형 오컬트 히어로

영화다. 여러 차례 등장하는 구마의

식이 관전 포인트다.

▶싱크홀(SBS, 31일 밤 8시 20

분)=차승원, 김성균, 이광수 등이

출연하는 재난 코미디 영화다. 빌라

한 채를 통째로 삼켜 버린 초대형

싱크홀(땅 꺼짐). 어렵게 장만한 집

이 통째로 지하 500m 초대형 싱크

홀로 추락하며 고립된 사람들이 살

아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고군

분투하는 이야기다.

▶세자매(KBS2, 31일 밤 11시 20

분)=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소

심한 첫째 희숙(김선영), 부러운 것

없어 보이지만 가식적인 둘째 미연

(문소리), 슬럼프에 빠져 늘 술에

취해 있는 막내 미옥(장윤주). 문제

많은 집에서 자란 세 자매가 아버

지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

자리에서 덮어뒀던 기억을 풀어내

며 폭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.

▶오! 문희(KBS2, 2월 1일 오전

10시)=나문희, 이희준 주연의 영화

로, 딸의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

격자인 치매 걸린 어머니 오문희

(나문희)와 아들 황두원(이희준)이

용의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리

고 있다.

▶#살아있다(SBS, 2월 1일 오후

5시)=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좀비

영화다. 정체불명의 감염 때문에 통

제 불능이 된 도시에서 데이터, 와

이파이, 문자, 전화 등 모든 끊긴

채 아파트에 고립된 준우(유아인)

와 유빈(박신혜)의 생존 스토리다.

▶킬러의 보디가드2:킬러의 와이

프(KBS2, 2월 1일 오후 9시 40분)=

여전히 미치광이 킬러 다리우스(사

무엘 L.잭슨) 때문에 얻게 된 트라

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마이클(라이

언 레이놀즈)은 정신과 의사의 조

언에 따라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

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났다가 다리

우스 못지않은 그의 아내 소니아

(셀마 헤이엑)를 만나며 다시 다리

우스와 엮이게 된다.

▶담보(MBC, 2월 1일 밤 11시 10

분)=사채업자 두석(성동일)과 종배

(김희원)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

가 얼떨결에 9살 승이(박소이)를

담보로 맡아 키우면서 벌어지는 이

야기를 담고 있다. 어른이 된 승이

역은 하지원이 맡았다. 가슴 뭉클한

가족 영화로 눈물샘을 자극한다.

▶삼진그룹 영어토익반(MBC, 2

월 2일 밤 8시)=업무 능력은 출중

하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업무 보

조 일을 하는 입사 8년차 동기 자영

(고아성), 유나(이솜), 보람(박혜

수)은 토익 점수 600점을 넘기면

대리 진급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에

회사 토익반에 모인다. 유쾌한 성장

담 안에 날카로운 사회 고발 드라

마가 담겨있다.

▶강릉(SBS, 2월 2일 밤 10시 20

분)=유오성 장혁 주연의 범죄 액션

누아르 영화다. 강릉 최대 리조트

지분을 놓고 토박이 폭력 조직의

길석(유오성)과 서울에서 온 채권

추심업체 사장 민석(장혁)이 부딪

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.

한편 특선영화 편성은 방송사의

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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